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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한 현

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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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활동과 연관된 대학생

활 경험과 직업세계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이공

계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기반하여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

생들의 성별 차이에 따른 취업준비 활동과 관련된 대학 내, 외

부에서의 대학생활 경험과 직업세계 이행 결과는 어떠한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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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a gender works to make the difference on the university experience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major students; and the income and quality gap between the graduates. In this study, university experiences means job 
market and job searching related experiences such as job fair attending, Th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st, what are 
the significant university experiences related job preparation and application, and is there a gender gap on those experiences? Second, 
how is the job market performance of the national sciences and engineering graduates for their income level and quality job, and 
is there a gender gap on the job market performance of the sample? Third, which variables among the university experiences for 
job searching and application impacts the job quality and income level of the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graduates? To find 
out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conducts a panel data analysis with 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throughout 
survey year of 2006 to 2015, towards 568,264 as weighted value number. As analysis methods, this study carries out a descriptive 
analysis, ANOVA, discriminant analysis, linear regression and T-test. Therefore, here are the brief outputs of the study; first, for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off-campus experiences such as job fair, job recruit festival and internship programs 
are more favored; second, femal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attend personal and self-driven job preparation programs; third, on job 
market performance, the graduates’ income level and company scale rate are higher in the male but job stability is higher in the 
female; fourth, as a result of the linear regression, gender factor decides the income level in considerable degree; additionally, gender 
factor shows the difference of the job satisfaction and self-effectiveness on one’s job as a qualitative variables. For obtaining strictness, 
university program factors are controlled through model fitness process. As above, this study finds out the main factors of university 
life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graduates which are related their job searching and preparation experiences and figures out 
stronger factors in job market; and examine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ce of the gender in this casual-effect relationship between job 
preparation and job quality of the graduates.

Keywords: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Major, Gender Gap in Science and Technology, Job Searching Experiences 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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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에 따른 직업세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경험

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그 동안 정부는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이공

계 분야 지원 정책과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학 및 과학 분

야에서 심각한 인력부족이 예상되며 바이오 의약, 사물 인터넷, 

신소재 나노, 로봇기술 등 9대 유망분야 모두 필요 인력의 절

반도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동아일보, 

2016.6.28.일자, 선진기업들 이공계 여성연구인력 모시기 경

쟁). 뿐만 아니라 이공계 대학 입학생 중 여성 비율이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 단계 이공계 대학생의 남, 여 

성별 불균형이 여전하고(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5), 

여성 이공계 대학생의 직업세계 이행 성과도 남성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최근 정부는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이공계 

분야를 강화하는 프라임 사업에 대규모 정부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구조 개편으로 여성공학인재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성공학인재 양성

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교육부 보도자료, 2016.5.25.일자) 

여성 공학 인재양성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최근 정부에서 여성 이공계 대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도입

되고 각 대학이 나름의 계획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 및 직업

세계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대학 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노

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이공계 대학생이 대학 

내, 외에서 취업준비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대학생활 경험을 

하고 직업세계 이행 결과는 어떠한지 어떤 대학생활 경험이 직

업세계 이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여성 이공계 대학생이 남성 이공

계 대학생과 대학생활 경험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직업세계 이

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경험은 무엇이 다른지를 규명함

으로써, 대학에는 여성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활동의 종류, 프로그램, 횟수, 지원제도 마련에 정부에는 여성 

이공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지

원 제도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공학계 여성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이행시기와 직업세계 이행을 위한 취업준비과정을 

조사하거나(구수연․김동익, 201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유형과 빈도를 파악하는 연구(이재창․박미진․김진희, 2007), 이

공계 졸업생의 직장이동 현황을 분석하거나 전공 일치도를 분

석한 연구(김안국, 2006), 이공계 졸업 여성 청년층의 현재 고

용형태별, 근무기관 유형별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행동을 분석

한 연구(이영민․이수영, 2010),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의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연규진․양지웅․
이정선․장애경․김정기, 2013), 대학졸업자의 성별, 계열별 직업세

계 이행 성과를 분석한 연구(황규희․최장균, 2013) 등이 있다. 선

행연구들은 고등교육단계 이공계 전공생의 진로와 취업 준비, 직

업세계로의 진입과 이행 성과 등을 다루면서 의미있는 분석 결

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이공계 내 존재하는 성별 차이에 주목하

지 않거나 여성에 한정한 경우, 대학생활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연계하여 다루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 녀 이공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와 관련된 대학생활 경험과 직업세계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특히 여성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직업세계 이행 성

과, 직업세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남학생과 다른 대학생활 

경험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생의 

성별 차이에 기반한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취업 준비와 대학생활경험

근래 대졸자의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취업률이 대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준비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인 

이공계의 경우에도 학생 개인 차원에서 취업 자체를 넘어 취업

의 질을 염두에 둔 취업 준비가 가세하고 있으며 국가 사회적

으로도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육성, 채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등 취업률 제고에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대학생의 취업 준비는 적극적인 형태의 취업준비행동을 포괄

하는 것이며, 이 때 취업준비행동이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이나 관련 정보 수집, 진로이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는 활동으로(이영민․이수영, 2010), 하위에 구체적으로 학점

관리나 취업을 위한 휴학, 정보 검색, 원서 제출과 면접, 학원등록

과 어학연수 등이 있다(Mano-Negrin & Tzafrir, 2004; Mau, 

& Kopischke, 2001, 이영민․이수영, 2010에서 재인용). 한편 대

학 등 기관 차원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선

택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데, 취업박람회, 취업 멘토링, 직업 체험 프로그램, 취업 캠프, 

진로 적성 검사, 취업 상담 프로그램, 취업 동아리 등이 있으며(신

혜숙․남수경․민병철, 2013), 성격에 따라 대학 내, 외부에서 이루

어지고 취업 관련 다양한 대학 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취업 준비와 관련된 이러한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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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효과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영대․윤형한(2007)은 취

업캠프, 면접클리닉 등 취업준비 프로그램, 취업관련 교과목이

나 특강, 취업 상담 등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본 반면 취업 박

람회를 가장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강원준 등(2008)

은 취업동아리, 취업박람회, 강좌, 취업특강, 취업캠프 순으로 

효과성을 평가하였다(신혜숙․남수경․민병철, 2013에서 재인용).

대학생들은 휴학이나 정보 검색, 학원 등록 등의 취업 준비 뿐

만 아니라 대학 내, 외부에서 대학이라는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기회 등을 통해 각종 대학생활 경험을 하게 된다. 

정지선․이수정․신정철(2010)은 대학생들의 이러한 취업 준비 활

동이 대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동시에 전공계열별로 취업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가 다르기 때문에 구직과 같은 취업 준비에 있어 전공계열에 따

라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취업을 위

해 준비할수록 취업할 확률은 높아지고 대학 재학 중 여러 경험

이나 직업 훈련의 과정은 직업세계로의 이행, 즉 취업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Wolbers, 2003, 정지선․이수정․신정철, 

2010에서 재인용), 자격증 취득이나 외국어시험 응시,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준비 활동이 취업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지 분명

하지 않다는 분석(박성재․반정호, 2006)도 있다.

2. 대학생의 취업 성과

대학생의 취업 성과는 단순한 취업률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취업의 질 차원에서 정규직 여부, 대기업이나 공공기

관 여부, 임금 수준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첫 일자리에 대한 성과는 사회경제적 성취로서 직업이나 

소득을 의미하며(윤수경․한유경, 2014), 직업적 성과는 객관적 

성공과 주관적 성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관적 성공은 직

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이나 입증이 가능한 급여, 승진, 

지위 등으로 주관적인 성공은 직업 만족 등으로 볼 수 있다

(Heslin, 2005, 윤수경․한유경, 2014에서 재인용). 

한편 취업 성과 측정 지표로 취업 유무나 미취업 기간의 탈출 

확률 등을 보는 양적 접근과 고용형태 및 임금수준, 만족도 등을 

분석하는 질적 평가 측면도 있다(김우영, 2002; 정지선․이수정․
신정철, 2010). 대학생의 취업 성과는 졸업생 취업률이라는 양적

인 단일 기준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나 기업체 규모, 임금 등 취

업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과 대학생활경험 성별 

차이 

한국 대학생의 취업률에 대해 낙관적이라 볼 수 없는 통계적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눈여겨볼 사항은 극심한 취업난이 영

향을 미치는 데는 전공계열별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특히  이공계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허식･임진우, 2005). 이러한 전공계열별 취업의 질 차이

는 그동안 대학의 구조조정, 산업수요형, 산학협력 대학 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나타났다. 대학의 내

부로부터 시작된 자체적인 학과별 정원조정, 학과통폐합 등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한 재편이 이어졌고, 외부적으로도 정부에

서 취업률을 주요 지표로 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대

학 체제 개편의 요구가 이어졌다(박거용, 2014: 33-34). 

 전공계열별로 나타나는 취업의 질이 상이함에 따라 기초학

문의 위기와 인문학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사회전반에 나타났

다. 이학(자연과학)과 공학(공학기술) 전공계열은 대기업, 공공

기관, 연구소 등 소득수준, 직업안정성, 전공일치도 등의 요소

가 나타내는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높은 성취를 보인다. 심지

어 대학서열화와 수도권-지방 대학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와

중에도 취업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전공계열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추적 

분석해 온 결과에 따르면, 전공 대분류별로 보면, 공학계열(취

업률 81.4%, 월평균 임금 225.3만원)은 의약계열 다음으로 노

동시장 성과가 좋았다. 또한, 이공계 학과별 비교에서도 대체

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임금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표적인 이공계 학과인 기계, 전기전자과의 취업률은 각

각 83.9%, 83.6%로 나타났으며, 대졸 초임 수준은 월평균임금

은 각각 254.3만원, 235.0만원으로 전공계열 중 가장 높게 나

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3.20.).

한편, 이러한 이공계 취업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여

자 졸업생의 취업의 질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이공계 남학생

의 노동시장성과 경향성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공

계 여자 졸업생 취업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에 따라 나타는 이공계 대학생 간의 취업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는 더욱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민ㆍ
임지연, 2012).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졸업자 취업통계조

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51.74%)이 더 높게 나타났다(한국교육

개발원, 2014).

특히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공계열 여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에 있어 남학생과의 격차가 있으며(김지현, 2008), 다른 

전공 계열 대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강한 진로장벽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현, 2008; 김연중․손은령, 

2012). 같은 맥락에서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 성과 관련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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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보면, 신선미(2014)는 여성에게 이공계 진로 선택이 노

동시장이행 성과에 긍정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고용

안정성, 임금수준, 전공과의 부합정도,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이공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리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

다. 최근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성이 인문사회계와 자연계에 

비해 노동시장이행 성과가 우수하나,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성별 격차에 있어서 고용률, 정규직 비율, 전공과 일자리 일

치성 측면에서 공학계의 성별 격차가 다른 계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신선미, 2014). 이공계 여자 졸업생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성별 격차는 여러 단계와 층위로 이어져있다

는 것이 지배적인 연구 경향이다. 이공계 여자 대학생은 먼

저 진로선택에 있어서 남초현상이 두드러지는 공학계열보다

는 이학계열로 입학전후 진로를 결정하는 성향이 두드러진

다. 다음으로 대학생활 경험 중에도 산업요원, 산업인턴 등 

다양한 취업과 관련한 대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계열의 남자 

이공계열 대학생과는 상이한 참여·수행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희, 2011). 

본 연구는 상술한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대학생활 

경험,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시장 진입 현황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수행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먼저, 대학생들의 대학경험에서 취업의 질로 이어지는 ‘진로 

탐색과 취업의 경로’에 대한 종단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이 취업의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러한 노동시

장성과에서 성별격차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소외현상이 대학생활 경험과 노동시장 성과에 이르

는 경로를 통틀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입증해 구

조적 문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이공계 대학생이 재학 중 취업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대학생활경험 양상에서 성별 차이가 발

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둘째,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은 어떠한가? 

이공계 대학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

여 산업규모, 직업안정성, 성장가능성, 소득수준 등으로 취업의 

질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

어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셋째,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중에서 취업의 질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출해내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취업의 질에 대학생활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

하였다. 

I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와 연구문제 가설 검증

을 위해 활용한 변인, 분석을 위해 수행한 통계처리 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중에서 

2015년 공개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한다. 

GMOS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6년부터 매년 2-3년

제 대학 이상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단 패널 조사 

데이터이다. 이 논문은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 변인, 대학생

활 변인의 각 통계량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GOMS2015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 Table 1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조사표본에 대한 수

량적 개요와 기초통계로 확인한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총 

응답자 수는 GOMS 종단 경로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학

에 재학하여 조사 결과 수합 시점인 2015년 당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568,264명이다. 이러한 GOMS 표본수는 전체 

표본 중 유의미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졸자의 수를 보

정하고, 또 이중에 이학과 공학계열의 상대적 비중을 보정한 

가중치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표본에 해당하는 대학 졸업자 집

단은 매해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약 4%에 해당하는 18,000명

의 패널로 구축되어있다. 

전공계열 구분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정하고 연구

와 정책 수립 등에서 통용되는 7대 전공계열 구분을 따랐다. 

GOMS 역시 이러한 전공계열 구분에 맞추어 응답자를 구분하

였으며, 전공계열별 응답자 분포는 인문계열 14.2%, 사회계열 

71.8%, 공학계열 39.8%,  자연계열 16.8%로 나타났다. 추가

적으로 응답자들의 현재 취업상태를 확인한 결과, 비교적 안정

적인 취업상태에 해당하는 상용직(86.5%)이 가장 많았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4년제 대학의 이공계 대학생 중 취

업자에 해당하는 총 표본수는 166,636명이었다. 

총 응답자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남자(71.0%)가 여자(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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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조사표본의 기초통계량 (단위: 명, %)

항목 구분 N (%)

이공계졸업생 전체 166,636 (100.0)

성별
남 118,306 (71.0)

여 48,330 (29.0)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 9,123 (7.6)

100~150만원 18,500 (15.3)

150~200만원 38,901 (32.3)

200~250만원 24,845 (20.6)

250만원 이상 29,192 (24.2)

소계 120,561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94,545 (79.4)

비정규직 24,563 (20.6)

소계 119,107 (100.0)

보다 많았으며, 이는 기존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이공계열 남초현상

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대졸초임 

월평균 소득의 평균값은 189.07만원으로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졸업생이 속한 월평균임금 구간은 150~200만원 사이구간

(32.3%)이었다. 졸업생의 취업안정성을 나타내는 하위지표 중 

하나인 정규직 여부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월등히 많은 79.4%로 

나와, 전체 계열평균 77.0%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연구의 변인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의 질과 대학생활경험, 

성별격차를 연구의 주안점으로 두고 다음과 같은 변인을 분석

에 활용하였다. 다음의 Table 2는 본 연구의 통계처리에 활용

한 변수들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연구의 주안점이 되는 표본

의 성별은 배경변인이자 독립변인으로 처리하였다. 

가. 대학생활 변인

대학생이 취업을 대비해 경험하는 대학생활의 종류와 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내외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변인으로 활용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경험 중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취업관련 대학경험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먼저, 대학생이 참여하는 취업관련 활동을 교내와 교외로 구

분하였다. 교내활동은 다시 교과목 수강과 심리 검사 등의 개

인적 활동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의 상호작용 활동을 구

분하였다. 취업과 관련한 교외활동은 크게 직장체험 프로그램, 

취업 캠프, 기업 채용 설명회로 구분하였다. 이중 직장체험 프

로그램은 단기성의 탐방과 견학 보다는 지속적이고 해당 사업

장 혹은 동종업계 취업 시 대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인턴

십 활동을 따로 선정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대학생활 변인은 앞서 대학생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대학 재학시절의 학습과 프로그램 참여 변

인으로서 그 유의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채창균ㆍ김태기, 

2009; 신선미, 2014; 김수경, 2016),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패널

데이터 GOMS 2014 전반적 현황에 대한 기초 연구 결과에 터

했을 때도 취업 관련 대학생활 변인으로서 기초연구 결과 중요

도가 높게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김승연과 김

수경(2015)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턴십 외에

도 상담 프로그램, 자기탐색 프로그램 등 개인적 프로그램 참

여의 영향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영대ㆍ윤영한(2007)은 취

업캠프, 면접클리닉과 같은 기관 차원의 프로그램 참여의 취업 

도움 정도를 측정했다.

나. 노동시장성과-취업의 질 변인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1)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2) 사업장 규모 및 형태, 3) 개

인이 인식한 취업의 질 변인을 하위요인으로 두는 취업의 질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변수 처리하였다. 

먼저 고용형태는 일용직, 자영업, 단기 기간제 등은 비정규

직으로 처리하였고, 취업통계 등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조건 승계 무기계약직,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취업의 질을 규정할 때 선행연구 등에서 활용되는 대

기업·공공기관·연구소 및 대학의 사업장 형태와 사업장 규모

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셋째, 개인이 느끼는 직업만족도와 전

공계열-직무 일치도를 취업의 질을 결정하는 개인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변인에 포함된 하위요인들은 개인이 취업의 

질을 체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의 질을 논의할 때 전공 일치도 즉 전

공과목 및 학습결과와 직무･업무의 연계성을 다루는 것이 

설명력이 높다는 보고가 이어져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3.20.). 취업만족도의 경우 개인이 현재 직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를 표현한 것으로, 당분간 이직계

획이 없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제시되어 현재 직장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 두 지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노동의 질의 개인차원

의 변인으로 보았다. 

이들 변인은 앞선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의 질과 관

련된 선행연구에서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한 연

구들에서 이미 일관되게 유의성이 입증된 변인들이다(김수경, 

2016; 채창균･김태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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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변수구성 및 내용, 처리방법

변수구성 및 내용 변수명 변수설명 문항번호
변수값

변수처리

독립
변수

배경요인 성별 남성=1, 여성=0 sex
남성=1, 여성 2

여성=1, 남성=0으로 역코딩

취업
관련 대학생활 

경험

교내
활동

개인차원

진로, 취업관련 교과목 q24_f 1 = "전혀 참여하지 않음"
2 = "1년에 2-3회 정도"
3 = "한 학기에 1회 정도"
4 = "한 학기에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
5 =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8 = "모름/ 무응답“인적성 검사, 직업심리 검사

q24_g

q24_h
경험 여부

2개 문항 평균값 5점 척도로 변환

기관차원

교내 취업 박람회 q24_i 1 = "전혀 참여하지 않음"
2 = "1년에 2-3회 정도"
3 = "한 학기에 1회 정도"
4 = "한 학기에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
5 =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8 = "모름/ 무응답“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q51_h

진로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q51_j
경험 여부

5개 문항 평균값 5점 척도로 변환

교외
활동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턴포함) q51_a 1 = "전혀 참여하지 않음"
2 = "1년에 2-3회 정도"
3 = "한 학기에 1회 정도"
4 = "한 학기에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
5 =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8 = "모름/ 무응답“

취업 캠프 q51_e

기업 채용 설명회 q51_b
경험 여부

3개 문항 평균값 5점 척도로 변환

종속
변수

취업의 질

직장

고용형태 정규직 여부 ef04_a 정규직=1, 비정규직=2으로 변환

사업장규모
(대기업
여부)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이상

ef04_b

1=개인사업장(1-4명)
2=소형(5-9명/10-29명)
3=중형(50-99명/100-299명)
4=중대형(300-499명)
5= 대형(500-999명
1,000명이상)

5점 척도로 변환

임금수준 연속변수(만원단위) ef04_c

1=100만원이하
2=100~150만원
3=150~200만원
4=200~250만원
5=250만원 이상

급간별로 5점 척도로 변환

개인

전공일치도
현재 직장에서의 직무와대학 

재학 중 학습한 내용 및 
전공지식과의 연계성

ef04_d

1=전혀맞지 않음
2=잘 맞지 않음
3=그런대로 맞음
4=잘 맞음
5=매우 잘 맞음

취업만족도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당분간 이직 계획 없음)
ef04_e

1=전혀만족스럽지 않음
2=잘 맞지 않음
3=그런대로 만족
4=만족
5=매우 만족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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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양적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기초통계와 차이검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과 취업의 질을 나타

내는 변량의 분포적 제시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

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요 연구변인에 해당하는 대학생활 경험, 취업의 

질의 표본 평균값을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두 배경변인에 

따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성별에 따른 

평균의 집단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집단별 평균분석의 

ANOVA를 실행하였다. ANOVA (Analysis of variance)는 대표

적인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의 방법으로서, ANOVA 요인분석 

수행의 전제조건은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있고, 표본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강상진, 2014).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하여, 대학 졸

업자의 취업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경험 

요인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을 실시해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을 실시하여 공분산 검

정과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마지

막으로 대학생활경험과 성별요인의 취업의 질 결정에 대한 영

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적 처리 방법으로 요인 간의 인과

관계 및 정적․부적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통계 처리 프로그램은 IBM SPSS 

23.0 package였다 . 

IV. 연구 결과

1.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과 성별차이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대학생활은 교내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공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 각

각 취업 관련 대학경험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의 

Table 3은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의 현황과 이에 대한 

성별 차이 집단 간 평균분석과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가. 교내 활동

먼저, 이공계 대학생들은 교내활동과 교외활동 중 전반적으

로 교외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구분 없이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교내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의 평균값 (1.65)보다 교외활동에 참여하는 수준(1.820)이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졌다(p.000). 이

공계 대학생은 남녀 모두 교내활동보다는 교외활동에서 더 높

은 참여도를 보였는데, 특히 취업과 관련한 캠프, 설명회, 인터 

프로그램 등에는 이공계 남학생의 참여(1.823)이 더 높게 나타

났다.

교내활동을 다시 개인차원과 기관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공계 학생들은 개인차원의 활동(1.87)을 기관차원의 

활동(1.56)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개인 차원의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에 참여하는 

정도는 여학생(2.68)이 남학생(2.30)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000). 인적성 검사 및 심리검사에 

참여하는 것도 여학생(1.47)이 남학생(1.44)보다 높게 나타났

다(p<.000).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공계 여학생이 개인

차원의 취업 관련 대학생활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

는 것이다.  

반면 대학본부, 취업경력개발원, 학과 등 기관차원에서 제공

되는 취업박람회, 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

그램 등에 대한 참여는 남녀에 따른 차이가 다른 경향성을 보

인다. 먼저, 교내취업 박람회의 경우 여학생(1.39)이 남학생

(1.33)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은 참여도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여학생(1.84)의 참여도가 남학

생 참여도(1.68)보다 높게 확인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했다(p<.000). 셋째,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의 경

우는 남학생(1.66)이 여학생(1.63)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통계적 집단 간 편차, 유의성 검증의 엄밀성을 따져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진로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해 보이는 

높은 참여도이다. 이러한 결과를 앞선 개인차원의 참여도와 연

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공계 여자 

대학생은 개인차원의 취업 대비 대학생활 경험을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며, 기관차원의 상담 프로그램에도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은 기관차원의 프로그램보다는 개인차원의 프로그램에서 남녀

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이공계 여학생이 

자발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취업 준비 경험으로서 기관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은 성별의 구분 없이 혹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학생 맞춤

형으로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개인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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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인맥과 선후배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

에 해당하는 이공계 여학생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교외활동

교외활동의 경우,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것은 기업 채용 

설명회(1.79)였으며, 이는 취업캠프(1.11)와 직장체험 프로그

램(1.59)보다 높았다. 기업 채용 설명회의 경우 남학생(1.85)

이 여학생(1.75)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했다(p<.000). 반면 취업 캠프와 인턴 등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여학생이 각각 1.12, 1.66의 참여도를 보여서 

1.09와 1.44을 보인 남학생들보다 현저히 높은 참여도를 보였

다. 이 결과는 각각 p<.01, 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공계 대학생의 재학 중 교외활동 참

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 대학생들은 전체적으

로 기업의 채용 설명회와 같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서 직접

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공계 여학생들은 취업 캠프와 인턴 등 자발적인 신청과 선발 

과정을 거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더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2.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과 성별차이 

다음의 Table 4는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을 직장변인과 

개인변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그 성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임금수준을 통해 비교적 정량적인 직장 

변인을 파악하고, 전공일치도와 취업만족도를 통해 정성적이고 

개인적인 사회･심리적 만족도 변인을 파악하였다. 이공계 남자 

취업생과 여자 취업생 간의 집단별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직장 수준에 따른 취업의 질

첫째, 이공계 남자 졸업생(1.29)이 여자 졸업생(1.25)보다 더 

높은 확률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 앞선 인턴 프로

그램 및 취업캠프 등의 공식적인 기업의 예비 채용 및 경력인정 

Table 3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관련 대학생활 경험과 성별 차이

대학생활 경험
평균 계

남자 여자

     (MStr)

교내활동

개인차원

진로, 취업관련교과목
2.30 2.68 2.55  176,565

(2,189.629)F=827***

인적성 검사 직업심리 검사
1.44 1.47 1.46 116,946

(7.854)F=9.256**

기관차원

교내취업박람회 
1.33 1.39 1.37 54,397

(30.036)F=33.808

진로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1.68 1.84 1.79 84,319

(268.063)F=33.808***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1.66 1.62 1.63 87,830

(24.824)F=5.054*

계
1.68 1.63 1.65 163,793

(99.385)F=958.725***

교외활동

취업 캠프
1.09 1.12 1.11 22,464

(2.948)F=9.570**

기업 채용 설명회
1.85 1.75 1.79 59,896

(81.283)F=33.110***

직장체험 프로그램(인턴포함)
1.44 1.66 1.59 55,873

(368.810)F=134.481***

계
1.823 1.817 1.820 163,793

(1,917)F=28.396***

*p<.05, **p<0.0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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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한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

으로 취업준비도가 높은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정성

이 낮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둘째, 남학생이 취업한 사업장의 규모(4.83)가 여학생이 취

업한 사업장의 규모(4.6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p<.000), 대

기업 취업여부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셋째, 직장변인 중 취업의 질을 이론적ㆍ실제적으로 논의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임금의 수준은 이공계 남자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실제적으로 여자 졸업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구체적으로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보면, 이공계 남자졸업

생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200.06 만원으로 확인되나, 여자 졸

업생의 경우 현저히 낮은 178.44 만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월 

평균 20만원이 넘는 임금 수준의 차이(편차=21.62 만원)를 보

이는 것이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0). 

이러한 정량적인 직장 변인을 통해 확인한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을 확인한 결과, 고용형태와 대기업 여부, 임금수준 

등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개인이 인식하는 취업의 질

다음으로 이공계 대학생 개인적 차원에서 확인되는 취업의 

질을 살펴본 결과, 이공계 대학생들은 전공일치도(3.48)와 취

업 만족도(3.49)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

인 만족도는 3.49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개인이 느끼는 

취업의 질은 남자(3.56)가 여자(3.45)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p<.000).

구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일자리”로 인지하는 데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 전공과 직무와의 일치도를 보여주는 전공일

치도 변인에서는 여자(3.52) 졸업생이 남자(3.42)보다 높은 수

준을 보였다(p<.000). 반면 임금과 노동환경, 직장 내 관계를 

모두 고려한 취업만족도는 남자(3.59)가 여자(3.50)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0).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 진로에 대한 탐

색을 교내활동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면밀히 해 온 여학생의 

전공일치도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취업 후 직장 내 환

경이 여성친화적이기 힘들다는 한국의 기업체 현실을 고려하

여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3.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

학생활 경험과 성별 차이

다음에서는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중에서 취업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

출해내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취업의 질에 대학

생활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검증하였다. 

가.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판별

회귀분석에 앞서,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과 대학생활 경

험, 성별이 가지는 관계를 다변량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남

자 졸업생과 여자 졸업생 간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에서는 

Table 4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과 성별 차이

취업의 질
평균 계

남자 여자

     (MStr)

직장

고용형태
1.29 1.25 1.26 116,228

(55.075)F=284.027***

사업장규모
(대기업여부)

4.83 4.64 4.71 123,823

(992.986)F=102.715***

임금수준
3.19 2.89 2.99 121,283

(13,157,828.91)F=1624.328***

개인

전공일치도
3.42 3.52 3.48 123,823

(295.884)F=207.211***

취업만족도
3.59 3.50 3.53 123,823

(246.082)F=561.935***

계
3.56 3.45 3.49 123,823

(305.344)F=546.183***

*p<.05, **p<0.0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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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ks 람다와 F통계량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의 Table 5는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에 질과 성별, 대학생활경험 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간 다변량 분산분석의 결

과이다. 

첫째, 독립변수의 유의성 수준을 Wilks의 람다 값을 통해 확

인한 결과 교내･교외 프로그램 모두 기준값이 되는 1보다 작

은 0.996과 0.991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의 질에 영향을 주

는 대학생활 경험 변수로서 교내･외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판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는 유의수준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둘째, 성별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는 Wilks 람다 값이 1보다 

작은 .896로 나타났고 이는 집단 내 동질성 검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성별은 취업의 

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 유효한 독립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

셋째, 교내활동과 교외활동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내*교외의 교차항에 대한 변인 예측력에 대한 판별분

석을 실시한 결과, Wilks의 람다값이 1보다 작은 .994로 나타

났다. 이는 교내활동과 성별이 동시에 작용하는 요인과, 교외

활동과 성별이 동시에 작용하는 요인보다 종속변수의 변화량

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공계 대학생은 성별과 대학생

활 경험 중 교내 취업준비 활동, 교외 취업준비 활동을 통해 집

단 간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과 대학생활 경

험을 통해서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이 결정될 수 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한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확인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음에서는 종속변수인 취업의 질을 결정하는 예측변인으로 

성별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이공계 대학생의 취

업의 질 차이를 통계적으로 엄밀히 파악하여, 이공계 남초 현

상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등으로 인한 취업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성별을 포함한 대학생활경험요인-취업

의 질 간의 영향관계와 독립변인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형회귀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면적인 다중회귀분석을 시행

하여 전반적인 변수의 부하량을 도출하였다. 그 후 성별차이를 

확인하는 데 있어 통계적 엄밀성을 추구하기 위해, 성별 외의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성별과 대학생활경험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1)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대학생활 경험

다음에서는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이 취업의 질을 

어떻게 결정하며, 각각의 요인이 가지는 예측력은 어느 정도인

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 Table 6은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을 종속변수로 

두고, 대학생활경험을 각각 교내외 교외로 구분하여 독립변수

로 투입하고 배경변인에 해당하는 성별을 추가적으로 회귀분

석 모형에 투입한 결과이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과 대학생활 경험의 관

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 대학생이 졸업 후 획득하는 월평균 소득의 경

우 교내 대학생활 경험을 더 활발히 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24, p<.000). 반면 교외 대학생활 경험이 월평

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은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116, p<.000), 이러한 결과는 앞서 교외 대학생활에 있어

서 남녀의 차이와 변인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공계 대학생이 졸업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는 

교내･외 취업 관련 활동이 모두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

Table 5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과 대학생활 경험ㆍ성별 간 관계 

변인별 효과 값 (Wilks의 람다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288 149695.147b 2.000 121,233.000 .000

성별 .896 214.474b 2.000 121,209.000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996 44.777b 10.000 242,466.000 .000

 대학생활 경험 (교외) .991 182.255b 6.000 242,466.000 .000

교내 * 교외 .994 26.124b 30.000 242,466.000 .000

교내 * 성별 .999 13.865b 10.000 242,418.000 .000

교외 * 성별 .998 32.472b 6.000 242,418.000 .000

교내 * 교외 * 성별 .989 46.674b 30.000 242,418.000 .000

a. Design: 절편 + 교내+ 교외 + 성별 + 교내  * 교외 + 교내 * 성별 + 교외 * 성별 + 교내 * 교외 * 성별
b. 정확한 통계량
c. 해당 유의수준에서 하한값을 발생하는 통계량은 F에서 상한값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과 취업의 질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0(5), 2017 69

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상담 프로그램, 

인적성 검사 등의 교내 프로그램 참여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p<.000)에서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 경험은 대기업 채용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경험(-.250)과 교외 경험

(-.447) 모두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를 추론할 수 있다(p<.000).  

넷째, 개인적 차원에서 인식되는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경험은 전공일치도와 직업만족도에서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먼저 교내 대학생활 경험의 경우 전공일치도를 결정

하는 데 있어 .093의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pp<000). 반면 교외 활동의 경우 전공일치도를 결정하는 

데는 오히려 음(-)의 영향력을 보였는데(-,105), 이는 교외 활

동이 매우 다양하며, 앞선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기업채용설명

회와 다른 두 대학생활 경험 간의 상이한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p<.000).

2)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성별

첫째, 이공계 대학생의 월평균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임이 가지는 결정력 =-.025로 나타나, 취업 후 소득의 

결정에 있어서 여성이 불리함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p<.000).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만원단위로 응답자가 기입한 연속변수인 월평균 

소득을 다시 50만원 단위 급간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변환했

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렇다. 취업 후 임금이 결정되는 데 있어

서 성별이 가지는 영향력이 확인된 것은 이공계졸업생이 타 전

공계열에 비해서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사실상 작은 차이도 실제로는 월평균 소득의 50만원 

안팎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이공계 대학생이 졸업 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성별의 결정력이 확인되었다. 즉 여성일 

경우 동일한 이공계를 졸업하고 다른 변수가 통제되더라도 정

규직 결정 여부에 있어서 =-.048 크기로 불리하게 작용된다

Table 6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경험과 성별차이 : 기초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취업의 질
(직장)

월평균소득

 3.247 .025 　 130.990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087 .013 .024*** 6.968 .000

대학생활경험 (교외) -.116 .016 -.025*** -7.383 .000

성별 -.285 .007 -.115 -40.223 .000

정규직 여부

 1.231 .009 　 130.353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028 .005 .020*** 5.715 .000

대학생활경험 (교외) .010 .006 .006 1.635 .102

성별 -.045 .003 -.048*** -16.312 .000

대기업

 5.293 .056 　 93.698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250 .029 -.030*** -8.719 .000

대학생활경험 (교외) -.447 .036 -.043*** -12.456 .000

성별 .009 .016 .002 .546 .585

취업의 질
(개인) 

전공일치도

 3.453 .025 　 137.969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093 .013 .025*** 7.326 .000

대학생활경험 (교외) -.105 .016 -.023*** -6.610 .000

성별 .107 .007 .043*** 14.999 .000

직업만족도

 3.450 .017 　 208.599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004 .008 .002 .536 .592

대학생활경험 (교외) .072 .011 .024*** 6.870 .000

성별 -.093 .005 -.056*** -19.732 .000

 : 상수항
※ ___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p<.05, **p<0.0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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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p<.000). 이러한 정규직 여부에 성별이 가지

는 결정력의 결과는 앞선 기초통계 결과에서 여성의 정규직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과 상통하며,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가 크다.

셋째, 대기업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일 경우가 =.009

의 크기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으므로 분석 결과로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기술통계의 결과, 남자의 경우 오히려 더 규모가 큰 사업

장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연결하여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개인적으로 이공계 졸업생이 인식하는 취업의 질을 구

성하는 두 가지 변인 즉 전공일치도와 직업만족도에 대해서 성

별이 가지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첫째, 이공계 대학생이 졸업 후 자신의 직무 및 직업에 대해

서 전공지식 및 전공학습과의 관련성 혹은 연속성을 느끼는 정

도에는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p<.000).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면, 이공계 여자 졸업생은 

취업 후 재학 중 자신이 배운 전공지식 및 전공훈련과 현재 직

무 및 직업 간의 연결성과 지식 활용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

로 확인된다. 이러한 전공일치도는 전반적인 이공계 졸업생의 

특징으로도 나타나는데(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3.30.), 직

업활동 중 자아효능감과 업무확신 등과 관련된 변인이라는 점

에서 접근할 때 여성이 보이는 우위는 여성 이공계 졸업자가 

직무현장에서 보이는 정성적 특징으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해

석된다. 

두 번째로 본인이 체감하는 직장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성일수록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056, p<.000).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여성일수록 더 낮

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은 성인지적 취업정책과 일-

가정양립 등 국가의 인력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추구

하는 방향을 고려할 때 낙관적이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공계 여자 졸업생이 전공일치도를 높게 느끼게 된다는 회귀

분석의 결과와 연결해 볼 때 외부적 요인이 이공계 여성 인력

이 직장 내에서 적응하거나 만족을 느끼는데 부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 성별과 대학생활경험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수정모형

다음에서는 이공계대학생의 대학생활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로도 성별이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해보았다. 다음의 Table 7은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을 종속변수로 두고, 각 종속변수별로 모형1과 모형2으로 단

계적으로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한 뒤, 모형에 따른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낸 것이다. 

첫째, 이공계 대학생이 졸업 후 획득하는 월평균 소득에 대

한 성별의 결정력은 취업과 관련한 교내ㆍ외 대학생활경험 참

여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모형 1: =-.290, 모형 2: =-.285, p<.000). 

즉 취업 관련 대학생활경험의 정도가 동일하더라도 여학생일 

경우 더 낮은 대졸초임 월평균 소득이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타

났다. 

둘째, 이공계 대학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성별

이 가지는 부적(-) 영향력도 역시 모형 1과 2에서 모두 확인되

었다(모형 1: =-.046, 모형 2: =-.045, p<.000). 취업과 

관련된 대학생활 경험을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한 수준에서 

참여하더라도 여전히 이공계 졸업생 개인의 정규직 여부를 결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공계 대학생이 졸업 후 대규모 사업장, 다시 말해 대

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데는 취업관련 대학생활경험과 성별의 

영향력이 모두 부적(-)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대기

업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을 보이는 것

으로 확인된다. 부차적으로는 취업처로 졸업생들 사이에서 선

호되는 대규모 사업장, 즉 대기업으로의 입직은 대학생활 중

에 실행이 가능한 자체적인 요인보다 출신학교, 영어점수 취

업추천 등 교내외 활동 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ㆍ정성적 차원에서 확인 가능한 취업의 질

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으로 현재 직업ㆍ직무와 본인의 

전공일치도, 현재 직장유지의사로 확인한 직업만족도를 종속변

수로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관계를 파악하였다.

첫째, 현재 직업과 직무가 이공계 전공에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전공일치도에 대한 성별변인의 설명력은 양적(+)으

로 확인되었다(모형 1: =.103, 모형 2; =.107, p<.000). 

특히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 따라서 취업관련 대학생활경험

의 독립변수가 모두 투입된 모형 2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공계 여자졸업생은 동일한 수준

의 취업준비 대학생활경험에 참여한 남자졸업생보다 자신의 

전공에 보다 부합하는 직장ㆍ직무에 자리를 잡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

별이 부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

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모형 1: 

=-.104, 모형 2: =-.105, p<.000). 즉 여자 이공계졸업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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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더 낮은 직업만족도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다른 취업 관련 

대학생활경험 요인들을 포함한 모형에서 더 높은 영향력의 크

기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여자 졸업생이 보이는 낮은 

직무만족도가 확인되었다 할 수 있겠다. 

V. 논의 및 결론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

의 쟁점 및 논의사항이다. 

Table 7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경험과 성별차이 : 위계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유의확률
B t B t

취업의 질
(직장)

월평균소득

 3.182 557.396 3.247 130.990 .000

성별 -.290 -40.998 -.285 -40.223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087 6.968 .000

대학생활경험 (교외) -.116 -7.383 .000

F 1680.796*** 582.590*** .000

R제곱 .014 .014 .000

수정된 R제곱 .014 .014 .000

정규직 여부

 1.294 587.361 1.231 130.353 .000

성별 -.046 -16.853 -.045 -16.312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028 5.715 .000

대학생활경험 (교외) .010 1.635 .102

F 284.027 117.209 .000

R제곱 .002 .003 .000

수정된 R제곱 .002 .003 .000

대기업
여부

 4.832 323.174 6.347 323.174 .000

성별 -.188 -10.135 -.208 97.695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388 -11.204 .000

대학생활경험 (교외) -.477 -11.555 .000

F 102.715 242.875 .000

R제곱 .001 .006 .000

수정된 R제곱 .001 .006 .000

취업의 질
(개인) 

전공
일치도

 3.417 594.642 3.453 137.969 .000

성별 .103 14.395 .107 14.999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093 7.326 .000

대학생활경험 (교외) -.105 -6.610 .000

F 207.211 89.997 .000

R제곱 .002 .002 .000

수정된 R제곱 .002 .002 .000

직업
만족도

 3.316 988.921 3.390 216.557 .000

성별 -.104 -23.371 -.105 -23.369 .000

대학생활 경험 (교내) -.008 -1.108 .309

대학생활경험 (교외) .098 9.895 .000

F 546.183 225.055 .000

R제곱 .004 .005 .000

수정된 R제곱 .004 .005 .000

 : 상수항
※ ___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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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공계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대학생활 경험을 교

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이공계 대학

생들은 교내 프로그램보다 교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내 활동 중에서는 주로 대학 본부, 학과 차원에

서 제공하는 기관 차원의 대학생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은 기관차원의 

프로그램보다는 개인차원의 프로그램에서 남녀의 차이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이공계 여학생이 자발적으로 개

인적 차원의 취업 준비 경험으로서, 공식적으로 성별에 따른 

기회 제한이 없는 기관 제공 공식적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이공계 대학생들의 취업의 질에 있어서는 이공계 

남자 졸업생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기업 취업 비율은 남자 졸업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금 수준

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 결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취업의 질과 노동

시장 성과를 언급할 때 중요한 변인으로 임금 수준이 취급된다

는 측면에서 정책적 보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공계 대학생들의 교내외 대학생활 경험이 취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요인분석 및 판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이 타당화 되었다. 다만 Wilks 람

다 값이 유의성을 크게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다른 배경변인 등이 통제된 상태로 변인 투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이공계 대학생들의 취업의 질에 대학생활

의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영향관계에 성별이 

관여하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대

학생활 경험 변인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중에는 교내의 

기관차원, 개인차원의 프로그램 참여가 공통적으로 취업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이 더 향상되고, 대학생활의 교

육 효과성을 높여서 지속적으로 대학의 노동시장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 연구 결과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의 질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성별이 가지는 결정

력을 확인한 결과, 실질적인 취업자의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과 관련된 요인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통계적으

로 확인이 되었다. 반면 정성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전공일치도

에 대한 취업자의 인식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재학 중 교내 대학생활 경험보다는 

교외 대학생활 경험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생활과의 개연성이 높은 전공일치도

는 여성일수록 높지만, 여성인 경우 실질적이고 직장 내 환경

과 직무만족과 관련된 직업만족도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 녀 이공

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와 관련된 대학생활 경험과 직업세계 

이행 성과 간의 유의미한 개연성을 밝혀내었다. 특히 여성 이

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직업세계 이행 성과, 직업세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남학생과 다른 대학생활 경험이 무엇인

지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생의 성별 차이에 기반한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활용

에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임금수준의 성별 격차 

해소, 직무환경을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지금까지 여성노동 관련 연구에서 

대학생활 시기를 일종의 과정변인, 블랙박스(black box)로 취

급해 오던 연구 동향과, 취업 및 진로관련 연구에서 성별 변인

은 다른 취업관련 대학생활 과정변인과의 통제-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투입하지 않았던 한계를 모두 극복한 데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

의 질과 대학경험을 다른 전공계열과의 비교를 통해서 통계적

으로 확인함으로써 이공계열 육성과 전체 전공계열 간의 균형

적 예산 투입과 취업률 개선 등에 대한 대학ㆍ정부 차원의 추

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학문에 해당하는 자연과학과 

기계․토목ㆍ건설ㆍ신소재 등의 공학계열을 변수 변환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분석 과정 중에 

이학과 공학 간의, 자연 계열과 공학 계열 간의 취업의 질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연구

에서는 계열 분리 후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으로 각각의 대학생활 경험이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조정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교차

항에 대한 보다 정교한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2017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

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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